
민족문제연구소
〚보도자료〛

1.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2. 오는 11월 14일(토), 일본 도쿄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민지역사박물
관건립운동에 일본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이 운동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“식민지
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”가 발족합니다. 

3. 이 자리는 해방 70년을 맞이하고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첨예한 갈등
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,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
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의 새로운 첫걸음을 
내딛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.

4. 귀 언론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.

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심포지엄

- 때: 11월 14일(토)

- 곳: 일본 도쿄 미나토구 근로복지회관

- 프로그램

Ÿ 일본측 대표인사

Ÿ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인사 - 임헌영(민족문제연구소 소장)

Ÿ 연대사 “한국과 일본을 잇는 힘” - 이희자(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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Ÿ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전망 - 조세열(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)

Ÿ 일본건립후원회 결성을 위해 - 경과보고, 회칙, 임원체제 등 제안

Ÿ 기념심포지엄 “전쟁·식민지 지배에 대해 배우다-‘식민지역사박물관’의 가능성”
- 이케다 에리코(WAM,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관장)
- 히구치 유이치(고려박물관 관장)
- 김승은(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)

*첨부
- 한국측 발표문
- 일본후원회 참가요청문
- 행사안내문(일본어)


